오늘도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수고신 대통령님!,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님 이하 관계기관 담당자님,  공무원님
저는 4년전부터 발생한 무릎부분의 계속적으로 재발이 되어서 부득히 
2012년 10월말에 골융합술을 받고서, 평생동안 살아가야만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부분은 , 현재 우리나라에 사는 장애인들이 업무를 
처리할려고 하면은 암으로 인하여, 그동안 여러곳에서 몇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아픈몸을 이끌고 이곳저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구비서류를 발급을 받아야하고, 
또 담당자및 관련기관(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동사무소, 기타 행정기관..등)
에서 요청하는대로 어쩔수없이 스스로 애걸복걸 하는 심정으로 아픈몸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장애등급을 받기위한 처절한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그동안 병원에 다닌 기록을 10년치를 요청할 경우에

떨어져있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가서 담당자에게 부탁부탁을 해야 겨우 발급이 되고,

또, 그동안 아파서 다닌 이곳저곳의 병원 모두다를 방문하여 진료기록지,진단서,수술확인서..등 수없이 많은 서류를 비싼 발급비용과 담당 주치의를 만나서 사정사정하여 받아야하고,

이렇게 많은곳을 오고가면은 어느새 하루해는 훌쩍 지나가고  엄청난 고통의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본인이 아픈몸을 이끌고 직접 찾아가야만 합니다 (대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어쩔수가 없어서 장애인 등급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동사무소에 가서  간단한 구비서류 한두가지만 작성을 하여 제출을 하면은, 
나머지는 담당 공무원들이 장애인들을 대신해서, 관련기관및 병원에 찾아가던지
아니면 공문서..등으로 해당인의 관련자료를 제출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를 하는것이 
당연한것 아닌가요?

어떻게 아픈사람이 기력도 없이 너무나 힘든데도 수많은곳을 찾아가서
 애걸복걸을 하다시피하여서 담당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요청한 서류를 발급을
 받아서 갖다 드려야만 합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면은 솔직히 일반인보다는, 공무원들이 
관련기관및 병원에 요청을 한다면 보다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건강보험공단은 A지역, 국민연금공단은 B지역, 담당자들은 몇번씩이나 반려하고, 
계속 또 다른것을 요구하고 아직은 젊은 나이인 저와같은 사람도 너무나 
힘이 들어서 차라리 포기를 하고싶은 마음이 몇번씩이나

들었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니는데. 만약에 연세가 드신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감히 제안을 하고싶습니다

장애인이 되어서 평생동안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는것도 너무나 힘든 현실인데...

서류심사및 준비를 한다고  또 한번 상처를 깊게 받는다면은  과연 원망 스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등 관련기관들이

지역마다 한곳에 통합이 되어있어야만하고, 또 기관별로 담당자마다 유사한 내용의 서류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할것이 아니라, 전산시스템으로 통합을 하던지, 아니면 담당자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 민원인들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는것이 맞는것 아닐까요?

존경하옵는 대통령 당선인님!  그리고 인수위원회 위원님!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   장애인 등록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힘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서류를 구비하여서 등급을 받는다고하여도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정상인들에 비해서  무슨 혜택이 있나요?  겨우 생색내기식으로 몇가지 있는거요?

그것도 장애등급이 4급이하는 아무런 소용도 없고, 혜택도 없습니다

제발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국가에서 다시한번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고, 
살펴보아 주십시요

장애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투표권도있고, 세금내고 정상인들과 똑같습니다
대통령님!  제발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저의 간절한 호소를 무시하지 말아 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

윤병철 (경남 거제시 옥포1동 609번지 강남연립 302호  017-572-7695) 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요

제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우리나라의 저와같은 장애인들이 등급심사를 받는데 있어서 
제도를 개선하셔서 정부차원에서 조금더 장애인들을 위해서 제도를 간소하게
해주시고 편리성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차원에서는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경상남도 담당자및 거제시 담당자 여자분에게 해결을 할도록 위첩을 하셔서 담당자가
어쩔수 없이 신청자에게 하소연을 하여 현재 제도가 어쩔수가 없으니까
양해좀 해주십사 말씀만을 하시면서 종결을 처리 하시고 끝을 내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것이 정부에서 장애인들에게 처리를 하는 민원 처리 방법인가요?

정말 너무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아픈 장애인의 한사람으로써 너무나 
충격적인 실망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어쩔수가 없는 상황일지라도 어떻게 전화 한통으로 
간단하게 업무처리를 종료를 하실수 있는지? 국민의 한사람의로써,아픈 장애인의
입장에서 너무나 실망 스럽습니다

정부차원의 보건복지부 관계자님!  본인의 상황이나 친척의 일이라도 어렇게 단순하게 
경상남도에도 위임하고. 거제시에다가 위첩을하고 대응 형태는 너무나 지나친 
공무원들의 행동과 안일한 생각과 장애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 합니다

늘상 복지국가를 말씀하시고 장애인들의 삶을 도와주신다고 말씀만 하시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통령님!  불쌓한 장애인들의 작은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시고 끝꺄지 경청하셔서 
실속있게 꼭 좀 도와 주십시요 대부분의 애로사항을 말씀만 하고 끝난다면 정부를 
시뢰하지 못할것 입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거제시 옥포1동 강남아파트 302호 윤병철 드림(017-572-7695)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